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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이나 트

위터와 같은 SNS의 활성화로 정보공유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SN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본 연

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SN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새로운 매체의 이용 동기를 설명하기 위

한 이론인 이용과 충족이론을 기반으로 SNS 이용 동기를 살펴본다. SNS 이용 동기를 감정적 동기와 인지

적 동기로 구분하고, 이용 동기와 SNS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감정적 동기는 SNS에 대한 오락성과

환상으로 구분하고 인지적 동기는 SNS에서의 정보 부담과 시스템 사용 부담으로 살펴한다. SNS 중독은 시

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로 구분하였으며 SNS 중독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SNS 특성인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SNS 사용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8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감정적 동기인 오락성과 환상은 SNS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인지적 동기인 정보 부담

과 시스템 사용 부담도 SNS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SNS 중독은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사용자와 SNS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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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 이하 SNS)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

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SNS는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개인의 경

험이나 생각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다(천명환, 2011). SNS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

(Facebook)은 디지털 인맥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정철호와

남수현, 2011). SNS는 접속만으로 쉽게 친구를

찾을 수 있고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이나 사진에 담아 친구들

과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SNS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교환이 가능하고 더불어 대

인 관계 형성이 가능해 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영

역의 확대로 SNS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게 되었다.

SNS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관리나 온라인에서

의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SNS를 능동적으로 사

용하고 있으며,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미

디어에 대한 능동적인 사용자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김병수, 2014). 최근 SNS 관련 연구에서도

SNS 사용 동기를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제안하고 있으며(Ku et al., 2013), SNS 이용 동

기는 개인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적 동기

와 고객의 정보 처리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인

지적 동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천명환, 2012).

SNS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 동기이

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교나 교제를 위해서

SNS를 사용하며 취미나 여가활동으로도 사용한

다. 즉 다른 사람과의 인맥 형성이나 의사소통을

위해서 SNS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흥미나 오락성을 느끼게 되었다. 기존의 스마트

폰 기반의 게임이나 SNS 연구에서 미디어 또는

서비스의 흥미나 오락성으로 인해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Jin, 2014).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우려되

는 현상 중의 하나가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과

시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한다는 것이다(양혜

승 등, 2012). 소셜미디어 중에서 대표적인 서비

스인 페이스북 이용 동기를 보면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소통하는 통로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관찰하

고 평가하게 됨으로써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

식하여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시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양혜승 등, 2012).

SNS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인지적 동기이며(천명환, 2012), SNS에서 관계를

구축하면서 형성된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SNS에서 강한 관계

형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보공유 활동이 부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사용해 봐야 한다는 부분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Cheon 등(2015)은 SNS 사용자들이 SNS

에서 매일의 삶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에 부

담을 느끼면서도 온라인 네트워크에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다. SNS로 인한 시간낭비 또는 감정낭비 등으로

인해 정보나 지식 공유를 부담스러워 하지만 일

부의 사용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SNS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기

도 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인해 PC에서 이용

하던 게임, 메신저, 인터넷의 이용이 스마트폰으

로 이동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중독과 함께 SNS

중독이 야기되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SNS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정보나 사진 공

유, 관심 공유와 같은 정보 공유 활동을 수행하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101

지만, 반면 게임이나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

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Wang et

al., 2015). SNS의 대표 주자인 페이스북 조차도

페이스북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다

는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배수경,

2012). Masur 등(2014)은 페이스북 이용 동기와

페이스북 중독과의 관계를 제안하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유발한다고 하였고,

Lai 등(2015)는 인터넷 중독과 걱정, 우울, 심리

적인 행복과의 관계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SNS

로 인한 중독 성향은 삶의 행복 즉, 주관적인 웰

빙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SNS에서는 실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존

재하며, SNS에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즉, 온라인

인간관계 형성으로 창출된 사회적 자본은 SNS

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적 유대감으로 나타

나며, 사회적 유대감은 SNS에서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Shen 등(2016)은 SNS에

대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

으며, 사회적 유대감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지속

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SNS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이용과 충족이론을 기반으로

SNS 이용 동기를 감정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로

보고 이들 동기와 SNS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

본다. 감정적 동기로는 SNS에 대한 오락성과 환

상으로 분류하고, 인지적 동기로는 SNS에서의

정보 부담과 시스템 사용 부담으로 분류한다. 둘

째, SNS 중독을 SNS 사용 시간에 대한 내성,

SNS 금단에 대한 불안, SNS 사용 중단에 대한

실패, SNS로 인한 생활 장애로 구분하고 SNS

중독과 주관적인 웰빙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마

지막으로 SNS의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SNS 중

독이 주관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용과 충족 이론
이용과 충족 이론의 기본적인 관점은 미디어

가 사용자에게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이용자

가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이용자가 구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정 미디어

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천명환, 2012; 최

민욱, 2007). 이용과 충족 이론은 Katz(1959)에

의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매체의

이용 동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과

개인의 경험 등에서 동기가 유발된다고 설명하

였다. Katz 등(1973)은 정보와 관련된 인지적 욕

구, 오락 등과 관련된 감정적 욕구, 신뢰 및 자

신감과 관련된 통합적 욕구, 친구 및 교류와 관

련된 사회적 욕구, 긴장완화 욕구와 같은 매스

미디어의 이용 동기를 제안하였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 이론으로 활

용되어져 왔다(Ifinedo, 2016). 이와 같은 전통적

인 매스 미디어 뿐만 아니라 기술과 미디어 분

야에서도 이용과 충족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새로운 미디어 또는 기술

채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용한 이

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alik 등(2016)은 사진 공유를 위해서 페이스북

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용

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Ifinedo(2016)는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SNS 채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NS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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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장으로 인해 SNS 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및 소

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Papacharissi와 Mendelson(2011)은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동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용과 충

족 이론을 활용하였고, Joinson(2008)도 페이스북

이용 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용과 충족 이론

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통적인 미디

어에 대한 연구처럼 이들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에 대한 이용자들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용과 충족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과 충족 이론은 미디어 수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새로운 미

디어가 등장할 때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용 동기

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새로운 미디어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

한 사용자들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2.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개념과 이용동기
SNS란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간의 관계 맺기를 지원하고 축적된 지인

관계를 기반으로 인맥 관리, 정보공유 등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

는 서비스를 말한다(정선미, 김영훈, 2015). SNS

는 공통의 관심사, 아이디어, 신념, 성별, 국적 등

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을 연결해주고 알아가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해줌으

로써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

성하도록 해 준다. 즉, 다른 사람과의 친교를 형

성하거나 교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서로의 취미

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서 SNS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용 동기란 개인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추

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행동을 일으키게 하

는 원동력을 말한다(박원준, 2014). 사회 심리학

이나 경영학 분야에서 동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이용

동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SNS는 이용

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

여 실행하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SNS 이용 동

기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체로 SNS 이

용자들은 정보 획득, 정보 검색, 정보공유와 같

은 인지적 욕구, 기분 전환과 같은 오락적, 감정

적 경험과 연관된 감정적 욕구, 신뢰, 안정감, 개

인적 지위 강화와 같은 개인 통합적 욕구, 친구,

사회교류 강화와 같은 사회 통합적 욕구, 현실도

피, 긴장완화와 같은 현실 도피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미디어를 사용한다(Katz et al., 1973).

이정권과 최영(2015)은 소셜미디어 패러다임

하에서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요인

들을 연구하면서 이성적 미디어 동기 요인과 내

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기 요인을 함께 고려하

였다. 특히 정보나 오락 등과 같이 일정한 효용

과 보상을 추구하는 미디어의 이용 동기와 즐거

움, 오락성 등 다양한 내적 보상을 추구하는 내

재적 동기를 함께 고려하였다. SNS 이용 동기를

정보추구 동기, 사회적 동기, 오락적 동기, 자아

표현 동기로 제안하였고, 정보추구 동기란 이슈

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SNS를 이

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동기는 가족, 친구 등 사

람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로 SNS를

이용하는 것이며, 오락적 동기는 개인의 오락성,

즐거움, 오락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SNS를 사용

하는 것이며, 자아표현 동기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하는 것이다. Jin(2014)은 소

셜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동기를 연구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 게임 동기 요인으로 일탈, 오락성,

도전, 환상을 제안하였고, Smock 등(20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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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서비스 중에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연구

하면서 페이스북 이용 동기로 오락성, 정보공유,

일탈, 새로운 트랜드, 동료애, 소셜 상호작용 등

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SNS에 대한 이용 동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마다 이동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의 관심사로 인

해 재미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SNS를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서 SNS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적 동기 인지적 동기

오락성 환상 정보부담 시스템사용부담

김상현과 박현선(2012) ○

박웅기(2014) ○

이정권과 최영(2015) ○ ○

Chen 등(2015) ○

Jin(2014) ○ ○ ○

Kim & Oh(2004) ○

Smock 등(2011) ○ ○

Williams 등, 2008 ○

<표 1> SNS 이용동기

3. SNS 중독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 분야에서 중독이란 개

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적인 모델을 제안하지는 못하였다. 중독이란 특

정 물질이나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특정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박웅기, 2014).

즉, 특정한 한 가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또는 반복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충동이라

고 할 수 있다. 생활에 편리성이나 유용성을 제

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중

독이란 개념이 인터넷, 쇼핑, 게임 등 인간의 행

위 중독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미디어 중독

은 중독과 관련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검색, 휴식, 탈출, 동료애 등과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하여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었다(Park,

2005). 인터넷 중독은 미디어 중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외로움,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란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

하여 커뮤니케이션, 정보획득, 정보공유 등의 활

동을 하기 위하여 과도한 인터넷 사용 행위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남용을 말한다

(Young, 1996).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

하게 되는 중독으로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불편하거나 짜증이 나는 것

을 말한다(Park, 2005). 스마트폰 중독으로 시간

관리의 어려움, 친구 관계에서의 문제 발생, 업

무나 학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스마

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이와 더불어 SNS에 대한 중독도 하



104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4호

나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SNS 중독이

란 SNS 사용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Masur et

al., 2014). Masur 등(2014)은 SNS 중독을 페이

스북 중독으로 측정하였고, 통제 손실, 관용, 철

회 증후군,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부정적 결과,

업무와 성과에 대한 부정적 결과라는 5가지 요

인으로 페이스북 중독을 측정하였다. 통제의 어

려움(loss of control)이란 어디에서나 사용을 멈

출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내성(tolerance)이란 페

이스북 사용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이

란 일정 기간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로 보았다. 또한 사회적 관

계(social relations)에서의 부정적 결과는 페이스

북 사용으로 인해 오프라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업무와 성과(work and

performance)에 대한 부정적 거래도 페이스북

사용으로 인해 업무나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말한다. Hong 등(2014)은 심리적인 특

성들과 페이스북 중독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페이스북 중독을 중단, 내성, 생활 문제점,

대리 만족과 같은 4가지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Blachnio 등(2016)은 소셜네트워킹과 정신적인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존감과 페

이스북 중독과의 관계, 페이스북 중독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박웅기(2014)는

스마트폰 SNS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SNS 중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NS 중독

을 중단실패,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이라는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이상호(2013)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을 대상으

로 중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SNS 중독을

연구하였다. SNS 중독에 해당하는 요인을 시간

적 내성, 생활 장애, 금단 불안, 중단 시도로 보

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의 공통점과 차

별점을 제안하였으며, 공통점은 접속이 어려울

때의 금단현상, 과다 사용으로 인한 내성, 본업

에 지장을 주는 생활 장애를 제안하였다. 반면

차별점으로는 인터넷 중독은 가상 대인 관계를

지향하고 콘텐츠 중독 중심이며, 스마트폰 중독

은 가상 대인 관계 지향, 편리한 접속 증가, 접

근성 증대, 앱과 콘텐츠 중독으로 살펴보았고,

SNS 중독은 가상 대인 관계 지향, 본인과 타인

의 업데이트 강박, 타인에 의존으로 보았다. 스

마트폰 SNS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과 SNS 중독

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들 특성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행복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자

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

이며, Shin과 Johnson(1978)은 자신이 설정해 놓

은 기준에 의해서 전반적인 주관적 웰빙을 평가

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주관적인 판단의 삶의

질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인 견해와 객관적인 견해로 분류하

고 있으며 주관적인 견해는 개인이 지각하는 삶

의 질로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반면 객관적인 견해는 삶의 질이 가정,

직장, 여가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Leung & Lee, 2005).

삶의 질은 객관적인 견해와 연관되기도 하지

만, 인터넷 활동 및 새로운 미디어 활용 등과 같

이 미디어 기반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삶의 질은 주관적인 견해로 볼 수 있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친구관계가 실세계의

친구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

다(Valkenburg & Peter, 2007). 즉,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실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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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정보 기기

등을 이용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삶

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김희섭 등, 2014).

SNS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의사소통을 지원하

며 그로 인해 흥미 또는 오락성을 경험하게 되

며, SNS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오락성은

실세계에서의 만족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미

디어에 대한 초기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실세계에서 교우관계에

서의 친밀감을 감소시키고 실제적으로 SNS에서

의 관계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감소

시킨다는 것이다. 즉 실세계에서의 친구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거나 일시적인 친분 관계를 가지

게 한다(Kraut et al., 1998). Blachnio 등(2016)은

페이스북 이용 강도가 높을수록 페이스북 중독

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페이스북 중독은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

였다. 페이스북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페이스

북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삶의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불안 요인들이 페이스북 중독과 관련

이 있으며 주관적 삶의 질의 선행요인으로 중독

을 제안하고 있다(Blachnio et al., 2016). 이처럼

SNS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주관

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5. 사회적 자본 이론과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그 구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확

보할 수 있게 된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이희태,

2014). Fukuyama(2001)는 개인 간의 협력으로

인해 향상되는 메커니즘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제안하면서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치들의 총체를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자원을 활용하

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서 정서적 지지, 사회적

승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정원식

과 윤성준, 2015).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 관계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유형에 따라 연

결(Bridging)적 사회 자본과 결속(Bonding)적 사

회 자본으로 구분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이

희태, 2014). 연결적 사회 자본은 정서적으로 친

밀한 관계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약한 유대관계

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을 말하며, 결속적

사회 자본은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의해 형

성되는 개인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말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인 유대

강도(tie)에 따라서 약한 유대 관계와 강한 유대

관계로 구분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대한 연구

는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SNS의 활성화

로 인해 온라인에서 개인 간의 유대감 형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고 있다(Jin, 2014). 예를

들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SNS가 우리의 일

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인맥관

리 목적의 SNS 사용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

되면서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용

자들은 삶에 대한 주관적인 웰빙이 높다(Yoon,

2014). 사회적 자본이 축척되는 과정을 사회적

유대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크 환

경에서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효

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Shen et al., 2016).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은 빈번하게 일어나며,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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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하여 좀 더 노력을 하게 된다. 강한 유대감은 미

디어 사용으로 정보를 자주 교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교류로 인해 유대감이 점점 강화

된다(Haythornthwaite, 2001). 반면, 약한 유대감

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빈도

가 적으며 정보 교환이나 메시지 교환을 적게

하게 된다(Levin & Cross, 2004). 이처럼 사회적

유대감은 SNS 서비스 사용자 간의 관계를 강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확산이나 만족

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SNS 이용자들은 정보공유, 재미 등의 다양한

이유로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매체에 대

한 사용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Ha 등

(2015)이 제안한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SNS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를 살펴보고자 본 연

구를 수행한다. SNS 이용 동기로 감정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로 구분하고 감정적 동기로는 오락

성과 환상을 살펴보고, 인지적 동기로는 정보 부

담과 시스템 사용 부담으로 살펴본다. 또한 SNS

이용 동기와 SNS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Hong 등(2014)이 제안하고 있는 SNS 중독을 기

반으로 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를 SNS 중독으로 고려하고, SNS에 대한 중

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SNS

사회적 유대감에 따른 SNS 중독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2. 연구가설 설정
SNS 이용 동기를 감정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

로 구분하였고, 감정적 동기란 SNS를 이용하면

서 지각하게 되는 재미 또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인지적 동기란 SNS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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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이나 공유 등을 의미한다. 감정적 동기로는

오락성과 환상을 살펴보았고 인지적 동기로는

정보 부담과 시스템 사용 부담으로 살펴보았다.

오락성은 재미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어떠한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그것에

관한 일종의 만족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정권,

최영, 2015). 오락성은 주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활동이라도 목적 및 정서 상태에 따라 다

르게 인식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락성을

인간의 행위 동기로 연구되고 있으며, Smock 등

(2011)은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동기 요인으로

재미 또는 오락성을 제안하였다. 이정기와 황상

재(2009)는 휴대폰 이용 동기와 중독과의 관계를

제안하였으며 휴대폰 이용 동기로 오락성의 중

요성을 제안하였다. SNS 환경에서 오락성이라는

요소는 쾌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유된 즐거움

을 말한다. SNS에서 공유된 놀이가 오락성이 있

을수록 그 놀이를 더욱더 원하게 된다. 즉, 오락

성으로 인하여 SNS에서의 놀이에 중독될 수 있

는 것이다. 최근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들이 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변인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쇼핑

을 함으로써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제

안한다(박웅기, 2014).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감정

적 동기인 오락성과 SNS 중독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설 1-1, 1-2, 1-3, 1-4를 설

정하였다.

가설1: 감정적 동기는 SNS 중독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오락성은 시간적 내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오락성은 금단 불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오락성은 중단 실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오락성은 생활 장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기

존의 연구에서 동기 요인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SNS 이용 동기로 소셜 상호작용, 도전,

다양성, 환상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제안하

고 있다(Williams 등, 2008). Jin(2014)은 소셜 네

트워크 게임에서 환상 추구가 SNS를 이용하는

중요한 동기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SNS로 인

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SNS를 이용하

여 일상을 나누고 정보를 얻고 영감을 얻어서

기회를 넓히는 데에 SNS가 도움이 된다. 반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SNS 관계로 인해

친하다는 느낌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SNS 관계 속에서 문제를

잘 안다는 착각,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착각

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소셜 환상은 SNS에 대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환상과 SNS 중독

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

1-5, 1-6, 1-7, 1-8을 설정하였다.

가설1-5: 환상은 시간적 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환상은 금단 불안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7: 환상은 중단 실패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8: 환상은 생활 장애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SNS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정보공유란 SNS를 통

하여 정보와 컨텐츠를 공유하는 정도를 말한다.

Smock 등(2011)은 페이스북 이용 동기로 정보



108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4호

공유를 제안하였으며, 정보 공유가 SNS 커뮤니

케이션의 예측자임을 제안하였다. Cheon 등

(2015)은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과 시간 투자 부

담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상현과 박현

선(2012)은 SNS 특성으로 정보 공유를 제안하였

고, SNS상에서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 정보 노

출이나 저작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SNS 사용자들은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SNS를 사

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NS는 광범위한 정보

의 자원이며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즉, SNS 사용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Chaouali, 2016).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보를 제

공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

는 생각이 강할수록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보고 가설 2-1, 2-2, 2-3, 2-4를 설정

하였다.

가설2: 인지적 동기는 SNS 중독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정보 부담은 시간적 내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정보 부담은 금단 불안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정보 부담은 중단 실패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정보 부담은 생활 장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SNS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 사용은 인터넷 상

에서 일상적인 수준을 넘는 도전적인 활동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SNS 시스템을 새

로운 정보기술의 하나로 보고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해보고자 한다. SNS는 새로운 정보기술 서

비스 중에 하나이므로 개인의 능력을 확장시키

고, 사용자들은 SNS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사용을 시도해 본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성이 높은 SNS 이용자들은 SNS의 새로운

기능 활용에 중점을 두고 SNS를 사용한다는 것

이다. 네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으로 느껴지

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사용을 시도해

봐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Kim & Oh,

2004). Jin(2014)은 SNS 이용 동기로 도전 추구

를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지속적인 사

용 시도는 SNS 이용도를 높이면서 SNS에 대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SNS의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SNS 시스템을 빈번하게 사용해야 한다

는 생각이 강할수록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보고 가설 2-5, 2-6, 2-7, 2-8을 설정

하였다.

가설2-5: 시스템 사용 부담은 시간적 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6: 시스템 사용 부담은 금단 불안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7: 시스템 사용 부담은 중단 실패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8: 시스템 사용 부담은 생활 장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웰빙이란 즐거움에 대한 지각, 긍정적

감정, 보다 높은 만족을 포함한 삶에 대한 사람

들의 의식이나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 차원의 행복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SNS 이용에 대한 연구에

서도 주관적 웰빙을 고려하고 있다. SNS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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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키고 걱정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하고 있다(Grieve 등, 2013).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대한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의 연결성이나 이용도가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Valenzuela

et al., 2007). 반면 페이스북 이용 강도를 고려하

고 있는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han(2014)의 연구를 보면 페이스북 이용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다. Blachnio 등(2016)은 페이스북에

대한 이용 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과 주관적 웰

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다.

SNS에 대한 강한 이용도로 인해 발생하는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3: SNS 중독은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시간적 내성은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금단 불안은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중단 실패는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 생활 장애는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

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자리매김을 통해 얻을 수

있다(이희태, 2014). SNS에서 사회적 자본은 소

셜 네트워크 속에서 다른 사용자와의 관계를 통

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감으로 사회적 자본

을 설명할 수 있다. Shen 등(2016)은 커뮤니케이

션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 이

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기반으로 유대감 강

도의 조절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 이용자 간의 유대감이 강할수록 정보 공유,

관계의 친밀성, 커뮤니케이션 빈도 등이 증가한

다고 제안하였다. Lin과 Utz(2015)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대감

의 강도에 따라 감정적인 행복감이 다를 것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Jin(2014)은 소셜네트워

크 게임의 이용 동기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사용자의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킨다고 제안하였다. 즉,

SNS 환경에서 사용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사회

적 유대감에 따라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설 4를 설정

하였다.

가설4: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SNS 중독은 주관

적 웰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시간적 내성은

주관적 웰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금단 불안은 주

관적 웰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3: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중단 실패는 주

관적 웰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4: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생활 장애는 주

관적 웰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SNS 이용 동기, SNS 중독, 주관적 웰빙,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

록 수정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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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측정항목 연구자

오락성

SNS를 이용하는 것이 재미있음
SNS를 이용하는 것이 흥미있음
SNS를 이용하는 것이 즐거움
SNS를 이용하는 것이 멋짐

Jin(2014);
Smock
등(2011)

SNS 이용에 대한 재미 또는 흥미 정도

환상

실세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SNS에서 할 수 있음
SNS를 사용한 것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
실세계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SNS를 사용함

Jin(2014)

실세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SNS에서 하는 정도

정보
부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흥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개인 정보를 보여주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Smock
등(2011)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시스템
사용 부담

SNS 시스템 사용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
SNS 시스템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SNS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Jin(2014)

SNS 시스템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정도

시간적
내성

SNS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냄
하루 평균 30분 이상을 SNS 이용하는데 집중함

박웅기(2014)
;

이상호(2013)

SNS를 사용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

금단 불안

SNS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불안함
SNS의 나 혹은 내글에 대한 반응을 수시로 확인함
SNS에 올려진 글/댓글에 필요이상 흥분함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SNS를 이용함

SNS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 정도

중단 실패

SNS 이용 중단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음
SNS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SNS 이용 중단이나 조절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 정도

생활 장애

SNS 때문에 학업이나 가족에 소홀한 적이 있음
중요한 일 중에도 자주 SNS를 업데이트 함

SNS로 인한 학업이나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정도

주관적
웰빙

삶의 조건이 만족스러움
내 삶에 만족함
내 삶은 이상에 가까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

Jin(2014)

개인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

사회적
유대감

SNS에서 다른 사용자와의 밀접한 사회적 관계 유지
SNS에서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냄
SNS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을 암
SNS에서 빈번하게 사용자들과 대화를 함

Chai
등(2012)

SNS에서 사용자 간의 유대감 정도

<표 2> 연구변수의 측정항목과 조작적 정의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SNS 이용 동기는 이용 충 족 이론을 기반으로 감정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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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고, 감정적 동기로 오락성과 환상을

살펴보았고 인지적 동기로는 정보 부담과 시스

템 사용 부담을 고려하였다. SNS 중독으로는 시

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로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연구

하였다. SNS 이용 동기인 감정적 동기로는 오락

성과 환상을 살펴보았고, 오락성이란 SNS 이용

에 대한 재미 또는 흥미 정도로 정의하였고

Jin(2014)과 Smock 등(2011)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완

하였다. 환상이란 SNS에서 실세계에서 할 수 없

는 것을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Jin(2014)의 연

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측정항목

을 수정하였다. 인지적 동기인 정보 부담이란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측정하였고 Smock 등

(2011)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시스템 사용 부담이란 SNS 시스

템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정도로 정의하였

고 Jin(2014)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합

하도록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SNS 중

독인 시간적 내성이란 SNS를 사용하는 데에 상

당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금단 불

안이란 SNS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불안

감 정도로 정의하였다. 중단 실패란 SNS의 이용

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 정

도로 정의하였으며, 생활 장애란 SNS로 인한 학

업이나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정도로

정의하였고, 박웅기(2014)와 이상호(2013)의 연구

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주

관적 웰빙이란 개인이 삶에 만족하는 정도로 정

의하였고 Jin(2014)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목

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사회적 유대감이란 SNS에서 사용자 간의 유대

감 정도로 정의하였고 Chai 등(2012)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

변수의 측정항목과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

다.

2. 자료 수집과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86부의 설문지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

성이 154(53.8%)명, 여성이 132(46.2%)명으로 비

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SNS 서비스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카카오톡 사용자가 273명

(9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

으로 페이스북 사용자가 228(79.7%)명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SNS 방문 빈도를 보면

하루 평균 10회 이상이 120(42.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하루 평균 6

회～9회 방문자가 86(30.1%)명으로 다소 높은 비

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Ⅴ. 자료분석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내적일관성은 한 구성요소를 다항목으로 측정

했을 때 항목들이 일관성이나 동질성을 갖는가

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 일관성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은

Cronbach’s coefficient alpha(Cronbah’s α 계수)

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분석을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 값이 0.6 이

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성 값이 낮은 항목들을 제외한

후(오락성1, 정보부담1)에 각 요인들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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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표준화된 요인적재량 t값 신뢰도 계수 CR AVE

오락성
0.948
0.955
0.934

-
31.992
32.877

0.909 0.962 0.894

환상
0.820
0.719
0.652

-
11.619
10.556

0.754 0.776 0.538

정보 부담

0.951
0.841
0.772
0.542

-
13.3555
22.508
6.569

0.845 0.865 0.625

시스템사용부
담

0.786
0.873
0.680

-
14.562
11.603

0.830 0.825 0.614

시간적 내성
0.865
0.914

-
21.097

0.879 0.884 0.792

금단 불안

0.639
0.751
0.786
0.751

-
10.474
10.837
10.494

0.811 0.823 0.539

중단 실패
0.954
0.804

-
16.464

0.865 0.890 0.778

생활 장애
0.674
0.741

-
10.770

0.634 0.668 0.502

주관적 웰빙

0.836
0.883
0.776
0.772

-
13.439
14.013
12.522

0.874 0.890 0.669

사회적
유대감

0.904
0.922
0.963
0.930

-
26.257
29.938
26.881

0.962 0.962 0.865

X2=655.271, df=387(X2/df=1.693), GFI=0.876, AGFI=0.841, NFI=0.909, CFI=960, RMSEA=0.009

<표 3> 측정모형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뢰성이 확보되었다. 확인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표

3> 참조). 구성개념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계산한 후에 상관관계분

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이면 만족스

러운 수준이 되며, 본 연구의 개념신뢰도는

0.668~0.920 사이에 있고 평균분산추출값은

0.502~0.792 사이에 있으므로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개념의 AVE값

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의 상관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분석은

<표 3>과 같으며, 상관관계분석과 AVE의 제곱

근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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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성 환상 정보부담
시스템

사용 부담

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

주관적

웰빙

사회적

유대감

오락성 0.946 　 　 　 　 　 　 　

환상 0.424 0.734 　 　 　 　 　 　

정보부담 0.361 0.583 0.792　 　 　 　 　 　

시스템사

용부담
0.603 0.557 0.470 0.784　 　 　 　 　

시간적

내성
0.679 0.280 0.252 0.471 0.890　 　 　 　

금단불안 0.534 0.467 0.372 0.527 0.637 0.734　 　 　

중단실패 0.436 0.361 0.256 0.357 0.637 0.644 0.882

생활장애 0.484 0.405 0.316 0.466 0.690 0.673 0.571 0.708 　

주관적

웰빙
-0.161 -0.071 -0.020 -0.114 -0.043 -0.047 -0.030 -0.018 0.818

사회적유

대감
0.252 0.192 0.241 0.283 0.276 0.269 0.295 0.295 0.025 0.930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표 4> 상관관계분석과 AVE 제곱근

<그림 2> 경로분석결과

2.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는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된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598.910,

df=313 (x2/df=1.913), GFI=0.872, AGFI=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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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표준화된 계수 t값 가설채택

H1-1 오락성 → 시간적 내성 2.260 3.449*** 채택

H1-2 오락성 → 금단 불안 1.185 2.287* 채택

H1-3 오락성 → 중단 실패 1.810 2.143* 채택

H1-4 오락성 → 생활 장애 1.418 2.590* 채택

H1-5 환상 → 시간적 내성 6.345 2.696** 채택

H1-6 환상 → 금단 불안 5.598 2.126** 채택

H1-7 환상 → 중단 실패 9.180 2.651** 채택

H1-8 환상 → 생활 장애 6.888 2.632** 채택

H2-1 정보 부담 → 시간적 내성 1.976 2.333* 채택

H2-2 정보 부담 → 금단 불안 1.833 2.275* 채택

H2-3 정보 부담 → 중단 실패 3.067 2.334* 채택

H2-4 정보 부담 → 생활 장애 1.753 2.336* 채택

H2-5 시스템사용부담 → 시간적 내성 2.710 2.321* 채택

H2-6 시스템사용부담 → 금단 불안 1.986 2.115* 채택

H2-7 시스템사용부담 → 중단 실패 3.618 2.343* 채택

H2-8 시스템사용부담 → 생활 장애 2.246 2.265* 채택

H3-1 시간적 내성 → 주관적 웰빙 -0.581 -3.103* 채택

H3-2 금단 불안 → 주관적 웰빙 -0.765 -2.291** 채택

H3-3 중단 실패 → 주관적 웰빙 -0.593 -2.983** 채택

H3-4 생활 장애 → 주관적 웰빙 -2.606 -3.095** 채택
*p<0.05, **p<0.01, ***p<0.001

<표 5> 가설검증결과

NFI=0.893, CFI=948, RMSEA=0.057이므로 전반

적인 적합도 지수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

났다. 경로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동기 요인인 오락성은 SNS 중독(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1-1, 1-2,

1-3, 1-4는 채택되었다. 이정기와 황상재(2009)는

휴대폰 이용 동기와 중독과의 관계를 제안하면

서 재미있을수록 휴대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SNS에 대한 재미 또는 오락성을 높게 지각할수

록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SNS 동기 요인인 환상은 SNS 중독

(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1-5,

1-6, 1-7, 1-8이 채택되었다. 실세계에서 어려운

것들을 SNS에서 하게 됨으로써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SNS 동기

요인인 정보 부담은 SNS 중독(시간적 내성, 금

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2-1, 2-2, 2-3, 2-4는 채택되었다.

SNS 사용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

하기 위해서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는 부담감으로 인해 SNS 사용빈도가 증가하거

나 사용 기간이 증가함으로써 SNS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SNS 동기 요인인 시스템 사용 부담은 SNS 중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115

가설

경로계수(t값) χ2

χ2변화 채택
여부높은 사회적

유대감
낮은 사회적
유대감

자유모델 제약모델

H4-1: 시간적 내성→ 주관적
웰빙

2.417(2.255*) -3.336(-2.2112*)

1186.006

1199.636 13.630*** 채택

H4-2: 금단불안→주관적 웰빙 0.773(2.282*) -1.338(-1.884) 1201.577 15.571*** 채택

H4-3: 중단실패→주관적 웰빙 0.725(2.315*) -0.447(-1.819) 1194.353 8.347*** 채택

H4-4: 생활장애→주관적 웰빙 0.902(1.422) -0.011(-0.051) 1187.108 1.102 기각

*p<0.05, **p<0.01, ***p<0.001

<표 6>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독(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

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2-5, 2-6,

2-7, 2-8이 채택되었다. SNS 사용자들은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

로 SNS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SNS

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SNS 중독(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은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3-1, 3-2, 3-3,

3-4는 채택되었다. Blachnio 등(2016)은 페이스

북 중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페이스북 중

독이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SNS에 대한

중독이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감소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적 유대감에 따른 SNS 중독이 주관적 웰

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AMOS

17.0을 이용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유대감에 사용한

항목들의 중앙값(3.25)을 기준으로 사회적 유대

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

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4개의 경로별로 해당

경로가 두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조건을 두

고 분석을 수행한 제약모형과 모두 자유모형으

로 두고 분석을 수행한 자유 모형 간의 χ2차이

검증을 수행하였다. 첫째,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SNS에 대한 시간적

내성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기 위하여 제약모델과 자유모델 간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 두 모델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둘

째,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SNS에 대한 금단불안은 주관적 웰빙에 미

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약모델과 자

유모델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유대감

이 높은 집단의 금단불안이 주관적 웰빙에 가는

경로계수와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집단의 금단

불안이 주관적 웰빙에 가는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셋째, 사회적 유대감에 따른 SNS

중단실패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4-3은 채

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감에 따른

SNS 생활장애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유모델과 제약모델간의 χ2차

이 검증을 수행한 결과, 두 모델 간의 차이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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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4-4

는 기각되었다. <표 6>은 사회적 유대감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와 가설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이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SNS 중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먼저 SNS 이용 동기와 SNS 중독과의 관

계를 살펴보았으며 SNS 이용 동기를 이용과 충

족 이론에 기반하여 감정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

로 살펴보았다. 감정적 동기는 오락성과 환상으

로 분류하였고 인지적 동기는 정보 부담과 시스

템 사용 부담으로 분류하였다. SNS 중독은 시간

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로 구

분하였으며,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SNS에서 사용자간의 관계로

인해 얻게 되는 가치인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하여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SNS에 대한 오락성과

환상은 SNS 중독(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었으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SNS에서

의 정보 부담과 시스템 사용 부담은 SNS 중독

(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2도 채택되었

다. 셋째, 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

활 장애와 같은 SNS 중독은 주관적 웰빙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감에 따른 SNS 중독

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락성은 어떤 활동에 대한 결과적

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활동 그 자체만으로

참여하고 몰두하려는 감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

한다. 특히, SNS 그 활동만으로 기쁘고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SNS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

로 SNS 이용에 대한 증가나 고객 참여에 대한

증가를 연구할 때에 오락성이라는 요인이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SNS를 이용하는

이유가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

기 위한 모습, 즉 환상에 대한 추구로 인해 SNS

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는 보

여줄 수 없는 모습들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어 SNS에서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SNS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SNS에서 사

용자들이 지각하는 환상에 대한 연구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SNS 고유 특성인

정보 부담과 시스템 사용 부담이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SNS 사용자들이 특

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SNS를 사용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SNS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SNS를 더 사용하게 됨으로써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 부담과 SNS 중독

및 이용도를 함께 측정해보면 새로운 연구 결과

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SNS 중독을 시간적 내성, 금단 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라는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들 요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음

을 증명하였다. 향후 SNS 게임, 스마트폰 중독

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 중독과 심리적인

요인인 주관적 웰빙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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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다섯째, SNS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

나가 SNS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이다. 이러한 관

계형성으로 인해 얻게 되는 가치 즉 사회적 유

대감이 높을수록 SNS 중독 현상이 주관적 웰빙

을 촉진시킨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특히 SNS 사

용자간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SNS에서의 시간적

내성, 금단불안, 중단실패는 주관적 웰빙을 촉진시

킬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

으므로 향후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이론적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감은 SNS 중독과 주관적 웰빙 사이에서 조

절변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NS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정보

기술은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스며들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삶

의 일부분이 되면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할 때에 사회적 자

본 이론을 기반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볼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기업들은 SNS에 대한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홍

보와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사용자들은 SNS 사용으로 인해 오

락성을 느끼거나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SNS에서 고객들이 지각할 수

있는 오락성 추구 요소들을 제안하거나 고객 자

신이 스스로 우수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한다면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충성 고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NS

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계속

적인 도전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NS에서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적인 정보공유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SNS 중독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SNS

를 통한 일상적 정보뿐만 아니라 뉴스 등의 정

보공유의 목적이 점차 높아지면서 SNS의 역할

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SNS에 대한 의존도

가 생기며 이로 인해서 SNS를 계속적으로 사용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SNS를 통해

서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소셜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

여 SNS 공간에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기업 광고

나 촉진 전략에 사용자들을 효율적으로 노출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SNS 사용자들은 정보

부담감이나 시스템 사용 부담감으로 인해 SNS

중독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자 스스

로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주관적 웰빙에 생활

장애가 가장 큰 원인임을 제안하고 있다. 즉 온

라인에서의 SNS 중독은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

러므로 SNS 사용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에 주의

를 기우려야 하며 스스로 SNS에 중독되지 않도

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 중독이 실제

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

지하고 SNS 중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

로 사용자 스스로 SNS 사용 습관이나 사용량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

막으로 SNS 사용자간의 유대감 강화로 인해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

론을 기반으로 정보나 공공기관들은 SNS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유대감이 SNS의 부정적

인 특성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사용자들에게 인

지시키고, SNS 사용자간의 관계 형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SNS 중독을 시간적 내성, 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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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중단 실패, 생활 장애라는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SNS 중독은 SNS

의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좀 더 광범위한 측면

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면 SNS에 대한 특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지

만, SNS는 세계적인 서비스이므로 국내 사용자

뿐만 아니라 국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유용한 시

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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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n the Addiction and Usage Motivation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Tie

Noh, Mi-Jin
*
․Jang, Sung-Hee

**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s) have become popular among smartphone users, and one

of the most popular services. In order to explain users’ motivations toward SNS, this study

considers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which can explain individuals’ motivations to select certain

media channels.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ivations

and addiction of SNS, and between addiction of SNS and decline in the subjective wellbeing. We

examin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tie based on the social capital theor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NS addiction and decline in the subjective wellbeing. The motivations of SNS are

subdivided into emotional motive (entertainment and fantasy) and cognitive motive (information

share burden and challenge burden) based on the use and gratifications theory. The addiction of

SNS is subdivided into time tolerance, withdrawal symptoms, interruption, and barrier of living.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86 SNS users through surveys. The data

analysis in this study was performed using AMOS 17.0, and we used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 shows that the emotional

motive(entertainment and fantasy) and cognitive motive(information share burden and challenge

burden) have an effect on the addiction of SNS. Especially emotional motive such as entertainment

and users’ fantasy toward SN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cause SNS addiction. The addiction

of SNS such as time tolerance, withdrawal symptoms, interruption, and barrier of living has an

effect on the decline in the subjective wellbeing. Our result show that social tie partial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SNS addiction and decline i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addition, social tie

between interruption of SNS and decline in the subjective wellbeing is an important moderating

factor. The results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toward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based

on the online and decline i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the real worl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so provides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reflect the major features of SNS,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tie based on the social capital.

KeyWords: Social Network Services, SNS Motivation, SNS Addiction, Subjective Wellbeing,

Social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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